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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enaflor 그룹
사실 그룹 이름만 대면 얼핏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. 그러나 이 그룹의 

주력 와인 생산자인 ‘Trapiche’(트라피체)를 이야기하게 되면 웬만한 와인 

마니아들은 쉽사리 수긍하게 된다. 바로 그 생산자의 그룹이구나 하고…

트라피체를 필두로 이 그룹 산하에는 기라성 같은 아르헨티나의 와인 생

산자가 들어있다. 이번 이벤트에서 2019 ‘Best Argentina Red’를 수상한 

나바로 꼬레아스(Navarro Correas), 여러 개의 골드 메달을 획득한 핀카 

라스 모라스(Finca Las Moras) 등이 바로 이들이다.

2000년대 초 본지의 자매체인 보르도 와인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이 와인 

시음을 할 때 아르헨티나 와인으로 맨 먼저 손을 댄 것이 바로 Trapiche

의 말벡 와인이었다. 그만큼 일찍부터 트라피체는 이 나라의 대표적 와인 

Korea Wine Challenge Great Contributors

안데스의 와인을 세계적 프리미엄 
와인으로 빚는 Penaflor 그룹
2019년 6월에 열린 Korea Wine Challenge(KWC)에 가장 많은 종류의 와인을 보내 이 행사를 더 한층 

빛내준 생산자에 아르헨티나의 명문 그룹 ‘Penaflor’가 있다. 모두 42종을 출품했다.

글 최훈 본지발행인 사진 장영수, 수입사

No. 와인명 와이너리 수입사

1 Broquel Malbec

Trapiche 금양인터내셔날
2 Manos Malbec

3 Iscay Malbec/Cabernet Franc

4 Iscay Syrah/Viognier

5 Altimus El Esteco 미수입

6 La Mascota Cabernet Sauvignon
Mascota Vineyards 아영FBC

7 Unanime

8 Alegoria Malbec(Best Argentina Red)
Navarro Correas 하이트진로

9 Reserva Cabernet Sauvignon

10 Sagrado Pedernal

Finca Las Moras 금양인터내셔날
11 Gran Syrah

12 Barrel Select Malbec

13 Mora Negra

생산자로서 우리들한테 친숙했었다. 당시 말벡 와인이 풍겨주던 짙은 색

상, 깊은 맛은 모두한테 이 와인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각인시켜주기에 넉넉

했던 것이다.

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중요한 와인산지는 꾸요(Cuyo) 지방에 자리한 멘도

사(Mendoza)이다. 이 산지의 입지는 거의 표고 600m이상에 달한다. 

늘 눈 덮인 안데스 산맥의 발치에 자리하고 눈 녹은 물이 지하수가 되어 

상하의 태양 아래에 놓여 있는 포도나무에 갈증을 풀어준다. 꾸요 지방에 

못 미쳐도 몇군데 이름난 산지가 있다. 북부지방의 살타, 파타고니아 지방

의 리오 네그로 등이 아르헨티나 와인의 주 산지이다. 이번 KWC에 참가

한 Penaflor 그룹의 와인들이 바로 이런 다양한 산지에서 난 것들이다.

한 가지 새로운 사실은 아르헨티나 와인을 이

야기하면 곧장 말벡을 연상한다. 실제 이번 행

사에서 Best Argentina Red를 거머쥔 포도

종도 말벡이다. 

그러나 이 나라 생산자들은 한 종의 말벡에 머

물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의 모험을 이어내고 

있다. 말벡, 까베르네 소비뇽, 시라, 까베르네 

프랑, 샤르도네 등 다양한 글로벌 포도종이 이 

나라 와인의 다양성을 표출시키고 있다. 2019

년 KWC에 질 좋은 와인을 참가시켜준 데 대

해 이 지면을 통해 고마운 뜻을 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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